 
주5일 근무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첫째, 근로기준법 제49조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시 48시간 -> 1989년 44시간으로 개정

	현행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안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으로 되면 일주일에 8시간씩 5일을 일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주40시간 노동제를 주5일 근무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 노동시간이 되는 법정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실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인 것입니다. 
둘째, 초과노동시간 규제를 강화하고 휴일 휴가를 늘려야 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으로는 1주일에 12시간까지 초과근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루 2시간, 일주일 7시간으로 줄여야 실제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나 초과근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초과근로를 계속하면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잔업수당만 올라가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가 휴일휴가를 늘리는 것입니다. 
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유급 휴일과 휴가가 일단 적고, 또 그 사용도 자유롭지 못하여 있는 휴가도 다 쓰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유급휴일휴가 일수를 우선 늘리고, 그리고 그 사용을 자유롭게 보장해야만 합니다. 
 
이 외에도 기업이나 산업별 단체협약으로 노동시간을 줄여나가는 일 등 사회적으로 마련해야할 조치들이 많이 있는데요, 
민주노총은 이러한 법정노동시간 외에 필요한 여러 조치들을 담은 노동시간단축특별법을 만들어 법제정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정리하면 민주노총은 주5일근무제 실시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49조의 개정과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요국의 주당 노동시간 (단위: 시간) 
	국가
	주당 노동시간

	요르단
	58.3

	이집트
	57.0

	수단
	56.1

	스리랑카
	54.7

	마카우
	51.8

	터어키
	51.2

	한국
	50.0

	싱가포르
	48.4

	콜롬비아
	47.1

	미얀마
	46.8

	인도
	46.7

	멕시코
	46.0

	방글라데시
	46.0

	남아프리카
	45.8

	대만
	45.6

	태국
	45.4

	홍콩
	44.0

	필리핀
	43.7

	영국
	41.8

	미국
	41.7

	스위스
	41.4

	체코
	40.9

	프랑스
	38.6

	카나다
	38.6

	호주
	38.6

	독일
	37.7

	일본
	37.5

	네덜란드
	37.0

	오스트리아
	35.8

	벨기에
	32.7

	중국
	31.2


자료 : ILO, YEARBOOK OF LABOUR STATISTICS(1999) 
 
 연간휴일, 휴가일수의 비교 
	표 4

	국가
	공휴일
	주휴일
	유급휴가일
	연간총휴가,휴일

	한국
	17
	52
	22
	91

	일본
	17
	90
	10
	117

	미국
	10
	104
	14
	128

	독일
	13
	104
	30
	147

	영국
	8
	104
	27
	139

	프랑스
	14
	104
	25
	143

	이태리
	12
	104
	30
	146

	스웨덴
	17
	104
	25
	146

	덴마크
	11
	104
	25
	140

	싱가포르
	11
	52
	7
	70


 

 
주5일 근무를 하면 달라지는 것은? 

 
 
1) 노동시간 세계 7위 
 
노동부에 의하면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제조업 노동자들은 일주일에 50.0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시간은 요르단(주 58.3시간), 이집트(주 57.0시간), 수단(주 56.1시간), 스리랑카(주 54.7시간), 마카우(주 51.8시간), 터어키(51.2시간)에 이어 7번째! 
 
2) 중대 산업재해율 세계 1위 
 
장시간을 일하는 나라에서 산업재해가 많은 것은 당연한 이치겠지요? 
우리나라 중대산업재해율은 세계 1위, 사망률은 영국의 30배나 됩니다. 
아래 표를 보시겠습니까? 
	각국별 산재사망률 비교표 (단위: %)

	 
	한국
	싱가폴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재해율(%)
	3.37
	1.02
	1.43
	0.74
	0.45
	0.12

	자료: 노동부


 

3) 노동시간 단축은 이런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자는 것! 
 
뼈빠지게 일만하고 집은 하숙집이요, 그러다 잘못하면 다치는 것이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삶이라면…. 
자기계발을 위한 투자, 부모와 아이가 함께 만드는 가정, 여가와 문화생활, 이것이 빠진 인간의 삶이 얼마나 삭막하고 허망한 것인가요? 이런 삭막한 생활속에서 청소년문제나 가정내 갈등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게 되고, 결국 점점 우리들의 삶과 사회를 망가뜨려 놓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적당히 쉬고 여가도 즐기며 사는 삶, 이것이 우리 모두의 바램이고 행복한 삶의 기초가 아닌가요? 
 
4) 노동시간과 출근일수가 1% 줄어들면 생산성은 3.7% 향상된다! 
 
노동시간 단축의 가장 큰 효과는 생산성의 증대랍니다. 
일본 노동성은 노동시간과 출근일수가 1% 줄어들면 생산성은 3.7% 향상된다고 분석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노동시간 단축이 경영 개선, 노동시간 관리의 합리적 개선, 노동자의 의욕과 창의성 향상, 이직률과 결근률 감소, 자동화 투자의 촉진 등을 유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5) 실업도 줄입니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노동시간 단축은 당연히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지요.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고도성장 때처럼 완전고용에 가까운 상황은 이제 불가능한데, 그렇다면 더욱 구조적으로 고용창출을 위한 노력을 해야겠지요? 
재직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그만큼 실업자를 고용하는 것은 IMF 경제위기와 같은 대량실업 상황에서는 물론이고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실업을 줄이는 데에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재직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줄어들지 않는 한 상당 기간 고실업 상태가 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
 
1) 프랑스 - 법정 노동시간 단축, 유급휴가일수의 확대, 초과노동시간 규제의 역사 
 
프랑스에서 주 40시간제가 도입된 것은 이미 1936년. 이때 연 2주일의 유급휴가가 함께 도입되었고, 1958년에는 유급휴가일수가 3주로, 1968년에는 4주로 늘었답니다. 
 
1982년에는 노동시간이 주 39시간으로 단축되었고, 연간유급휴가도 5주로 늘었으며, 주당 최대노동시간을 48시간, 연간 최대 초과노동시간을 130시간 한도로 제한하는 조치도 포함되었습니다. 
그 뒤 주로 노사 단체교섭으로 이루어지다가 90년대 다시 정부 차원의 노동시간 단축에 추진력이 붙었는데, 실업자가 크게 늘어나고 고용 문제가 사회적으로 가장 큰 과제가 된 시기였지요. 
1996년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창출한 기업에 재정지원을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로비앙법'을 도입하였고, 1998년부터 1999년에 걸쳐 주 35시간법(일명 '오브리법')과 그 후속 법안이 확정되면서 2000년부터 주 35시간제가 실시되었습니다. 
 
2) 독일 - 적극적인 실업에 대한 대책으로 
 
독일에서는 1차대전후인 1918년 주당 48시간 노동제가 되었고, 2차대전후에는 주로 초과근로의 축소와 유급휴가의 증가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주 40시간 노동은 1967년에 되었고, 1962년에 연 18일(3주) 휴가가 보장되었습니다. 
그러나 1974년 석유파동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실업자가 240만으로 늘어나면서 노조들은 실업문제해결을 위해 주당 노동시간을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일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지요. 
독일의 금속노조(IG Metall)는 주 35시간 노동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주장하면서 1978-79년에 걸쳐 7주간에 걸친 대규모 파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80년대 들어 금속노조는 다시 35시간제를 주장하였고, 교섭이 결렬되자 1984년 격렬한 파업을 벌였습니다. 결국 1985년 주당 근로시간을 38.5시간으로 하고 임금을 완전 보전하는 타협안이 체결되게 되었고, 1987년에는 주당 근로시간을 37.5시간으로 한 시간을 더 단축하였습니다. 
 
90년대 통일로 고용상황이 악화되자 노동시간 단축에 의한 일자리 나누기에 다시 관심이 모아졌고, 금속노조는 1990년 협약에서 '93년부터 주 36시간, 95년부터 주 35시간'으로 줄이기로 하였답니다. 
 
3) 일본 - 국제적인 비판과 노동력 부족에서 시작 
 
일본의 노동시간은 다른 주요 선진국에 비해 훨씬 긴데요, 일본의 법정노동시간은 80년대 들어 변화를 맞게 됩니다. 80년대 들어 일본이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자 미국, 유럽 등 외국과 심각한 무역마찰을 일으켰는데, 일본 노동자들의 낮은 생활수준(좁은 주택, 사회보장제도의 미흡 등)과 장시간노동이 무역수지 흑자를 가져왔다는 비판이 해외에서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에서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겪으면서 노동자를 유인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했답니다. 
 
1987년 법정노동시간을 주당 48시간으로부터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노동기준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법에는 법정노동시간은 물론, 초과근로와 휴일근로를 억제하기 위하여 수당 인상 및 시간외근로 상한선 설정, 유급휴가제도 개선(연차 유급휴가 늘림) 등의 내용이 있으며, 1993년에는 이를 위한 '노동시간단축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을 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